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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내 작은영화관, 드디어 재개관 

- 강원영상위, 작은영화관 수급지원 및 서비스 제공 -

코로나19의 여파로 휴관했던 도내 작은영화관들이 화천 작은영화관(산천어 시네마, 

토마토 시네마, DMZ 시네마)을 필두로 재개관을 시작한다.

지난 6월 30일 도내 작은영화관 13곳을 위탁운영하던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

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파업하였다. 도내 15개 작은영화관 중 횡성과 인

제를 제외한 13개 영화관이 휴관하였으며 현재 주춤하는 작은영화관을 위해 지자

체별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. 

이에 강원영상위원회는 올해 재개관하는 홍천군, 화천군, 정선군, 양구군 소재 작

은영화관 7개 상영관에 영화프로그램 수급 지원, 부금정산업무 및 상영기술 자문 

지원 등의 서비스를‘도내 작은영화관 영화수급지원 사업’으로 제공할 예정이다.

8월 19일 화천 작은영화관은 <다만 악에서 구하소서>, <국제수사>, <오케이마담>, 

<빅샤크3>, 4개의 상영작으로 재개관 한다.

정선, 홍천, 양구군 소재 작은영화관도 9월 중 재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

알려졌으며,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상업영화 관람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.

강원영상위원회 김성태 사무국장은 “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 제공

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, 나아가 영화 수급권 확보를 통해 지금까지 상업

영화위주로 편중되게 운영되었던 작은영화관이 보다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

는 공공상영관으로 발전하고, 장기적으로 영상문화 소외지역의 네트워크 거점으로 



육성하고자 한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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